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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감명을 준 장례식


16-10-25a

저는 제 뒤를 이어 선교부장의 부름을 받아 성실하게 봉사를 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6 살이나 적은 이 친구는 신앙심이 돈독하고 박애정신이 강한 훌륭한 친구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하나를 얻었었지만 생후 하루만에 그 아이를 잃고 딸만 여섯을 두었습니다. 여섯도 모자랄 세라 아메리칸 인디언 소녀를 양녀로 데려다가 길렀고 대학교육까지 시켰습니다. 유타주에서 거행된 장례식에는 고인의 자손들과 친구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왔습니다.  장례식은 엄숙했지만 슬픈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이 주를 이루는 숙연한 장례식이었지만 저는 아름다운 장례식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20여명이 되는 고인의 손자녀들이 가족의 영원성을 노래하는 합창이 있었고 음악이 차고 념쳤던 가족답게 반주와 악기의 연주도 다 가족회원들이 맡았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고인이 생전에 녹음을 해 두었던 독창을 장례식에서 들려주었습니다. 바로톤의 음성으로 그가 평소에 즐겨 부르던, “나 너 사랑하듯 서로 사랑해…” 라는 성가를 불렀을 때 그가 세상을 따났다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음악 순서 사이에 간간이 단상에 오른 딸들은 아버지를 회상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젠 40세쯤 되어보이는 인디언 양녀는 자기가 12살이었을 때 장래도 교육도 기약할 수 없었는데  와델씨 부부가 자기를 양녀로 데려와서 친 자식 이상으로 사랑해주었고 대학에 갈 때까지 친부모 이상의 정성을 들여준데 대하여 적절한 감사를 표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인디언 리저베이숀에서 출생을 했지만 현대교육을 받아 주류사회에서 자녀를 낳고 아무런 불편없이 행복한 생활을 하는 공을 그녀는 와델 부부에게 돌렸습니다.


그의 딸들 중에서 저에게 감명을 준 말씀을 한 딸은 네째 딸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교회의 감독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을 때 유년 주일학교의 한 클래스가 문제이었습니다. 그 클래스에 교사로 부름을 받은 선생님이 줄줄이 못하겠다고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감독님이 그 이유를 조사해본 결과 바로 자기의 어린 딸이 말썽꾸러기 대장이었음을 알았습니다.  한 일요일 저녁에 눈이 많이 내렸었는데 아버지는 문제아인 자기의 딸의 손을 잡고 함께 어디론가 갈 것을 권했습니다. 그 딸은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위를 갈으면서  갔는데 그들이 도착한 집은 다름아닌 그날 사의를 표명한 주일학교 선생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클래스에서 소란과 말썽을 피운 딸이 보는 앞에서 그 선생님에게 신중하고 간절한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의 딸이 소란을 피운 것을 사과한다고 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딸은 다시는 문제아가 되지 않을 것을 그자리에서 결심했었노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야단을 치거나 벌을 가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한번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를 까달았었노라고 말했습니다.  눈길을 걸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몹시 길게 느꼈지만 어버지가 도중에 자기를 안고 와주셨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영구차는 1000마일이나 떨어진 몬타나 주로 떠났습니다. 고인이 일찍이 세상을 떠난 아들이 잠자고 있는 옆에 묻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장지를  그리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 와델 씨의 장례식에 참석을 한 뒤 저는 장례식 식순을 한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쩌면 내 장례식도 그런 식으로 치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장례식 프로그램을 자녀들에게 주면서 내 장례식도 슬픈 장례식으로 치루지 말고 참석한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장례식이었다는 평을 할 수 있게 거행할 것을 저녀들에게 부탁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무덤덤하게 제 장례식의 날을 가다릴 것이 아니라 생이 다하는 날까지 능력을 다하여 사회와 교회와 동포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을 이끌어갈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끝  

